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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스틱 비방 삼광유리에 과징금
공정위, 삼광유리에 1억4600만원 부과 … 허위 비방광고 시정명령도

유리로 만든 식품용기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플래스틱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한

유리 제조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리 제조기업인 삼광유리가 허위 과장광고 및 비방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1억460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월1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유리는 유리로 만든 식품용기를 신문과 방송 등에 광고하면서 <플래스틱용기 찜찜하

셨죠? 이젠 강화유리밀폐용기로 바꾸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김치통, 플래스틱물병, 기름병 등은 당장 바꾸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이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외국의 경우 유리병 의무사용비율을 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유리병 사용의무 비율과 같은 규정은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에 따르면 플래스틱이나 유리를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는 유해성 관

련 성분의 용출규격을 충족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삼광유리공업은 자기제품의 우수성을 밝히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플라스틱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삼광유리가 자사가 제작한 유리용기가 특허받은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표현한

것도 허위 과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판되는 유리용기가 특허내용에 따른 각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내열강화유리라는 특허발명 내용으로 용기가 제조된 것처럼 표현한 것도 허위 과장 행위라고 공정위는 덧

붙였다.

2009년 특허법원은 삼광유리공업의 특허에 대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도 이를 받

아들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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